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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paper aim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legal and technical aspects, which 

can reduce effectively the casualties caused by drowing accidents. Method: Firstly, we checked the 

status of drowing accident management and carried out the interview of field private safety guards. field 

private safety guards. In addition, surveys were conducted on safety personnel and managers. Based on 

survey results, we are lastly analyzed the specific problems and reviews the improvement measures from 

technical and legal aspects. Result: As an analytical result, it was considered that supplementary 

supporting tools such as CCTV, monitoring devices using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ere necessary to prevent drowning accident, and qualification with limited authority should be added to 

the private safety guard because of the lack of regulation. Conclusion: In order to manage water safety 

effectively, a comprehensive water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integrates 

people and equipment through systemic education of security personnel, authorization of enforcement, 

and introduction of surveillanc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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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논문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및 기술

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현황 파악 및 민간

안전요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요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연

구결과: 검토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IoT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CCTV 및 감시 장치 등 

보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현장 안전감시자의 제한적인 단속권한을 갖는 자격 부여가 필요한 것

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단

속권한 부여 그리고 감시장비 도입을 통하여 사람과 장비가 융합된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핵심용어: 물놀이 안전사고, 민간안전요원, CCTV,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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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강이나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익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총 174명(연평균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계곡

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19%로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해수욕장(13%, 22명) 보다 인명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시간적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

며, 공간적으로 해수욕장, 강, 하천, 계곡, 호수 등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부

주의와 수영 미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음주수영, 기구전복, 급류에 의한 사망, 다슬기 채취, 어로활동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높은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Kim, 

2016). 따라서 사고발생 위험지역과 위험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직접적인 위험 경고와 같은 예방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와 구급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재난본부 등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요원의 

배치 및 경찰의 지원을 통한 순찰 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요원의 경우, 특정 기간에 한정

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도 및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강과 계곡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놀이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설문 조사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인식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개

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여름철 물놀이 현장의 관리체계 

전국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는 대도시에 인접한 곳이 많으며,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근의 영천시 등이 대표적인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 및 연인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현장조사, 관리자 및 현장 

안전요원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가평군은 여름철(6월~8월)에 한정하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선발하여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특히 가평군은 2017년에 1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익사사망자를 10명 이하로 감소한 효과를 얻어 2018년도에는 

4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및 사상자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가평군에는 청평댐에 119수상구조

대 및 지역 수상안전협회가 활동하고 있어 수상구조 인력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쓰레

기 수거 및 주차단속 등의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수영 금지구역에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어 경기

도 경찰청로부터 순찰차 3대를 지원 받아 단속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현장 물놀이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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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 조건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동이 많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며, 특히 야간에 음주로 인한 사

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② 법제도적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이들에 대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③ 하천이나 계곡 주변의 도로는 대부분이 폭이 좁고 주차가능한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아 물놀이 

안전요원이 주차단속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④ 물놀이 주변 현장에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많아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쓰레기 수거 업무도 담당하여 안

전관리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⑤ 안전요원에 지급되는 장비는 확성기, 무전기, 밧줄 정도로 제한적이며 넓은 구역을 담당하거나 수목이 우거져 사각지

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감시업무에 제한적이다. 

⑥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및 교육 조건 등의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으며, 주로 지역의 주민 가

운데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⑦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며, 그 외에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과 실습 등이 부족하다.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및 책임 범위 

가평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심이 깊거나 익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지역을 알리는 다양한 종류

의 경고판을 설치하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Fig. 1).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행락객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리

책임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가합13114)에서는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을 설치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비록 하

천 주위에 물놀이의 위험함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물놀이를 홍보하고 있었고, 실제 물놀이를 하러 오는 휴양객도 많았다면 하천의 유지․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물놀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Fig. 1. Water safety signs in Gapyeou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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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재판에서는 부표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영금지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사

고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판결(춘천지방법원 2009가합761)이 있는 반면, 충분한 홍

보 및 조치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음을 판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2.25. 선

고99다 54004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2007다88903 판결)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급류발생 경보시스템 및 재난감시용 CCTV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의 급류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등에서는 급류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류발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오

작동이 많고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발생 대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어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용하기에는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Fig. 2는 경기도 가평군에 실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써, (a)는 급류경보시스템, (c)는 재난감시용 CCTV, 그

리고 (b)는 급류발생 경보시스템과 재난감시용 CCTV가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특히, (c)는 도강위험지역에 동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두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연계 및 연동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상황실의 관제를 통해서 관리 및 활용 되고 있다. 

(a) (b) (c)

Fig. 2. Torrent warning system (a, b) and Disaster monitoring CCTV system(c) in Gapyeoung-gun 

조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국립공원에 설치된 시스템과 유사한 경보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급류발생 

경보시스템의 구성은 계곡 상류에 설치되는 강우관측용 우량계, 하천의 수위변화를 측정하는 수위계, 강우량과 수위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는 서버 및 분석시스템, 그리고 분석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장치로 이뤄진다(Fig. 3). 일반적으로 

강수량 정보만을 활용해서 급류발생의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위변화 정보를 함께 고려해 급류

발생을 경보한다. 또한 설치된 현장에 따라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상당기간 강수 및 수위 변화 데이터를 축척한 

다음 현장최적화를 통해 경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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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rrent warning system architecture in national parks 

Resource from H company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 개요

설문 조사는 안전요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 및 방향의 도출을 목

적으로 한다. 

설문 대상자는 가평군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에 참여한 비영리단체회원, 공무원 등이며, 설문응답자는 총 33명이었다. 응

답자 가운데 남자는 22명(66.7%), 여자는 11명(33.3%)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명(12.1%), 30

대가 5명(15.2%), 40대가 7명(21.2%), 50대가 8명(24.2%), 60대 이상이 9명(27.3%)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

로는 비영리단체가 18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7명(21.2%), 회사원이 5명(15.2%), 기타 2명(6.1%), 농업이 1

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수상안전경력자는 3(9.1%)명이었고, 안전유사경력자는 12명

(36.4%), 무경력자는 18명(54.5%)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16명(48.5%), 자격증 무소지자는 17명

(51.5%)으로 조사되었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물놀이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안전요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예방 및 대

응을 위한 필요장비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1, ‘그렇지 않다’ = 2, ‘보통이다’ = 3, ‘그

렇다’ = 4, ‘매우 그렇다’ = 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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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1)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 무시 등 안전불감(4.7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깊은 수심)(3.88점)”, “물놀이 전 사전준비 운동과 안전장비 등 준비 부족

(3.82점)”, “위험지역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위험 인식 부족(3.52점)”, “호우 등으로 인한 급류 발생(3.36점)”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Fig. 4 참조).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불감으로 인한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

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는 시기를 고려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 사고 예방과 완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 의

하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et al., 2016). 따라서 

수심이 깊거나 급류 지형에 대해서는 측정 및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지점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을 위

험지도로 작성하여 제공된다면,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4.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causes of drowning accidents

물놀이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최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부주의사고는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물놀이 안전사고의 특징이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기상악화로 인한 입수 통

제 상황에서의 물놀이, 사고위험 지역에서의 물놀이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9) 인명피

해 감소방안으로 인명구조원 강습, 음주 및 야간 수영 등 위험한 물놀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구명조끼와 같은 개인 

안전장비의 착용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물놀이 안전요원 추가배치(4.15점)”와 “CCTV 등 감

시 장비 배치(4.15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순찰요원 배치(3.97점)”, “위험경고 표지판 등의 추가 설치(3.45

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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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의견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고판의 추가적 설치 이외에 물놀이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 및 CCTV 등 감시 장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감시 및 경고가 가능한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경찰순찰요원의 배치를 통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중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한 물놀이 안전관리 지원과 안전요원의 추가배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찰의 순찰요원 배치는 근본적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행락객의 불법

적인 행위에 대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또한, 물놀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대상을 물놀이 안전구역과 위험구역 및 금지

구역으로 분류하여 지정 및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놀이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분리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곡 및 

하천관리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 관리 및 환경오염방지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preventive measures for drowning accidents

(3) 물놀이 안전요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안전요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안전요원의 권한 부족(단속 및 강제지

시 권한)(4.58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요원에게 보급되는 장비부족(3.48점)”, “물놀이 안전 업무 이외의 잡무

(청소, 주차단속 등)(3.42점)”, “근무시간 조정(3.42점)”, “기상악화 등 현장여건(3.18점)”, “근무지역 이동 및 근무 여건

(3.15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6 참조).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요원의 권한 부족이 가장 개선이 필요 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안전요원에게 직접적으로 단

속이 가능한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업무와 연계하여 안전요원에게 제한적인 단속권을 부여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요원에게는 안

전관리 실습기회의 확대와 인명구조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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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afety personnel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요 장비와 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요 장비와 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CCTV 등 원

격 감시 장치(모니터 요원에 의한 수동경보)(4.36점)”, 그리고 “인공지능 CCTV 등 자동 감시 경보 장치(4.30점)” 순으로 높

게 나왔으며, “드론(3.55점)”, “수상구조장비(3.52점)”, “응급구조차량(3.33점)”의 순으로 낮게 조사되었다(Fig. 7 참조). 

Fig. 7.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necessary equipment and support systems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drowning accidents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 자동 감시 및 경보체계 등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응급구조나 수상구조 장비 등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

다. 이는 예방적 차원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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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개선방안 검토

본 장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설문조사

의 개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적 측면 및 기술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강화 

앞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고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

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물놀이 사고는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나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물놀이를 위한 

충분한 수량과 맑은 물 등의 물놀이 여건을 갖춘 곳이 한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기 보다는 

지역을 특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충분히 

설치하여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수심이 깊은 위험구역에는 부표와 접근을 막기 위한 통제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명 구조용 장비를 위험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설치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몇 개월 전부터 요원을 선발해 인명구조 방법, 장비사용법, 심폐소

생술 등 체험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지역에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의 수를 증가시켜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만을 선발 및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놀이 안전관리 및 수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경보시스템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관제는 물론 현장의 안전요원

과도 업무연계 및 정보공유가 가능한 안전관리 망을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여름철에 한정해서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원에게

는 지도 및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한계점이 있다. 현재 ｢재난안전법｣에서는 물놀이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안전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에서는 주로 선박사고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후의 수색구조 활동 및 수상레저산업 분야의 안전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이 강이나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일부 강이나 계곡에 대한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물놀이에 대하여 실제로 단 한 건의 단속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

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요원에게 제한적인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

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면 이외에도 내수면을 포함한 모든 수면에서 발생하는 익수사고에 적용되고 있음으로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여 익수사고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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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신설 예시>

제00조(물놀이 안전요원의 배치 및 운영 등)

① 하천, 계곡, 강, 해수욕장 등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령으로 정한다. 

② 물놀이 안전요원은 출입 금지구역, 위험지역 등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 

현재 물놀이 안전을 위해 위험지역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설비 및 장비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지역에 

사고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한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명구조함에는 구명환, 구명조끼, 구조용 밧줄 정도가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대비 사망자 발생확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구조용 장비나 기술 보다 예방적 차원의 기

술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2.3절에

서 설명한 급류발생 경보시스템보다 기능이 향상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는 

CCTV 등을 활용한 원격감시 및 자동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물놀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위변화에 따른 위험성 경보 기능 이외에도 위험상황 모니터링, 원격 및 자동 경고 기능 등이 추가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급류발생 경보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아래와 같은 객체추적 및 인공

지능 자동경고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경보시스템의 설치위치가 완전

하게 물놀이 위험구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개발하여 위험구역의 위험형태에 따라서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또한 시스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보의 연계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장치에서 

송출하는 정보의 형태를 표준화하여 정보의 활용성과 이식성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물놀이 안

전요원, 경찰, 119구조구급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공유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여야 한다. 

Fig. 8은 IoT, Seamless tracking camera, directional speaker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물놀이 안전사고에 활용한 경우의 

활용 이미지다. 

Fig. 8. An application image of drowning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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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여름철에 강,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좀처럼 감소하

지 않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발생시 사망자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며, 따라서 사고 발생 후의 대

응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관리 체계 및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사·분석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

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정책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경고판의 설

치, 위험지역에 대한 부표설치, 안전요원의 배치 이외에도 CCTV, 경보장치 등을 활용해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를 체계화 하여야한다.

둘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한 단속 및 지도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한다. 사람들의 하천이용을 무작정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

며 현장요원에게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진입을 단속하여야 한다. 또한 물놀이 안전요원도 장기적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

해 양성해야 한다.

셋째,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IoT, 인공지능 등

의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직접적인 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Fig. 9. A concept of drowning surveillance management system

현장중심의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세 가지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Fig. 9와 같은 물놀이 경보 및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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